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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공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윤일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Majoring in social work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research on the effect of Careers

Stress : Focusing on the latent mean analysis by Gender

Il-Hyun Yun
School of Social Work, Gwa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전체모형을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규명 하였다.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
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를 변인으로 사용 하였다. 광주지역 사회복지학과 246명의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 하였다. 첫째, 남성과 여성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
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
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은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직접
적인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 보다 여성 집단이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
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방식은 남녀집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welfare of students and the Career 
Stress. This study verified the complete model equation through the structu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ccording to gender were significant.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and Career Stress were used as variables. From the Gwangju Regional Social Welfare, 246 people were
college studen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atent mean analysis. The 
Male and Female's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and Career
Stress were similar. The impact on the path of ego-resilience and Career Stress was also similar. The Female group 
had a stronger impact than the ego-resilience and Career Stress Male. The Social Welfare of Students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Career Stress were different in the male
and fema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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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 생활은 학업활동 세계에서 직업세계로 준비하거

나 진입하는 시기로서, 인생의 라이프스타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취업기관에서 원하
는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하여 취업기관의 다양한 조건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시절동안 외국어, 봉사경험, 자
격증, 다양한 실제 경험 등을 취득해 놓아야 한다[1]. 하
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에 들어와서 자
아정체감 확립,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진로결정 등 여
러 발달과업이 주어지는 가운데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과 해결해야할 과제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2]. 실제 현실에서도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
학생들이 정체감 확립과 사회적, 심리적인 독립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게 겪게 되는 취업스트레스는 그

들이 당면한 매우 중요하고도 밀접한 관계로, 이에 어떻
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에게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친다[3].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에게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장애 및 자신감의 감소, 성
적저하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4].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취업스트
레스는 인구학적 특성인 성별[5], 전공[6],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7], 취업준비활동[8], 진로적응성[9], 자아탄
력성[10]), 전공만족도[11], 진로정체감[12], 고용가능성
[13]등 최근 들어 활발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
만 단일차원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차원
적인 접근의 연구 방법들은 미흡하다. 2015년 사회복지
사 통계연감[14]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누계 
총인원은 789,071명이며 남성은 205,879명(26.09%), 여
성은  583,192(73.91%)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70,894개로 476,949명이 종사하고 있으
며, 매년 2.93명인 40,934명을 신규로 채용하고 있다. 
2015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인원인 75,848명을 취업
에 대입한다면 2015년 기준으로 34,914명인 46.03%가 
비취업 인원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
자가 아닌 사회복지사직을 고려한다면 80%이상이 비취
업 인원으로 분류되어 사회복지 전공자에 대한 취업은 

매우 낮다. 그동안 사회복지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와 취업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진로 동기나 진로 방

향의 탐색 연구에 국한되어 왔다.[15]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취업스트레스 대처행동[16] 등의 연구는 있
으나 사회복지 전공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스트레

스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특히, 다차원적인 차원
에서 성별에 따라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실증분석연구 역

시 미흡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취

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대학생
들의 특성 즉, 성별에 따른 영향요인들을 통하여 구조방
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성별 집단 간의 차이를 구하는 잠

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의 4가지로 정의 될 수 있

다.

가설 1: 성별에 따라 사회복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
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
업스트레스는 각기 다른 수준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
능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것이

고,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취업스트레스는 감
소시킬 것이다.

가설 3: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전공만족도, 진로적
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사회복지 전공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방식은 남녀집단에서 차

이를 보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기본가설은 
성별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
로정체감, 고용가능성이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취업스트
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전체모형을 검증한 뒤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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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설문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 광주

지역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표본은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2015년 11월 3주
간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
다.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4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였다. 대상사자 중 남학생은 70명(28.5%), 여학생은 176
명(71.5%)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
았으며, 전국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인원 분포와 비슷하
게 나타났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17]의 도구를 수정
하여 사용하였으며,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교과만
족(2문항), 관계만족(2문항), 일반만족( 2문항), 인식만족
(2문항)의 4개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으며 전공만족도의 점수는 각 항목 합산점

수의 평균으로 계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19이었다.

2.3.2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은 [18]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진로적응성은 단일요인으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
로적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91
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19]가 사용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

였으며, 하위요인으로 자이이해(7문항), 직업이해(11문
항) 2개 영역으로 구성 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채점
은 역으로 실시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그림, 즉 진로정체감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Cronbach's α는 .920이었다.

2.3.4 고용가능성

고용가능성은 [13]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하
위변인으로 직업의식(3문항), 직업탐색(4문항), 정신건
강(2문항), 구직기술(6문항), 구직 대응성(8문항) 5개 영
역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Cronbach's α는 .943이었다.

2.3.5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20]가 사용한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
성되어져 있고, 단일요인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866이었다.

2.3.6 취업스트레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21]의의 취
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하위요인으로 성격(6문항), 학업(4문항), 가족환경
(5문항), 학교환경(4문항), 취업불안(3문항) 5개 영역 22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 총점 합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945이었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7.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7.0을 이용하여 다집단분석
과 잠재평균분석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도를 고려하
고,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한 RMSEA, TLI, CF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SEA 값은 .05이
하이면 좋은 적합도,05-.08이면 적당한 적합도이다. TLI
과 CFI 값은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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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1 1 .511*** .250* .640*** .422*** .466***

2 .410*** 1 .363** .828*** .636*** .467***

3 .250** .427*** 1 .404** .172 .475***

4 .294*** .624*** .549*** 1 .528*** .512***

5 .303*** .581*** .467*** .591*** 1 .376**

6 .276*** .211** .389*** .264*** .304*** 1

 χ² DF TLI RMSEA

Model 1: configural 
invariance

871.880 618 .903 .041

Model 2: metric 
invariance

910.469 639 .900 .042

Model 3: metric 
and intercept 

invariance
940.107 666 .903 .041

Model 4: Metric, 
Scale, Factor 

variance invariance
954.029 672 .901 .041

3. 연구결과 

3.1 주요변인들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는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분석에 앞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측정하려는 변인들이 정상분포조

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

므로 분석한 결과 주요변인들은 구조방정식을 적용하는 

요건인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4)[21]에 모두 충족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인과구조
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투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Table 1과 같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중공선
성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 Correlational Relationship 

- 1: Majors Satisfaction, 2: Career adaptability, 3: Career Identity, 
4:Employability, 5:ego-resilience, 6 :Career Stress

- * p<.05,  ** p<.01,   ***p<.001
- Diagonal top men, women's groups are displayed at the bottom of 

the diagonal

3.2 잠재평균분석

잠재평균분석을 위해서는 모형의 형태동일성, 측정동
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한다] 먼저, 측정모
형의 형태 동일성 검증을 위해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성,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를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비교 하였다. 모든 잠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을 자유롭게 추정한 기

저모형의 적합도는 남성 집단 χ²=423.582(df=309), 
p=.000, TLI=.892, CFI=.905, RMSEA=.073, 여성 집단 
χ²=446.582(df=309), p=.000, TLI=.911, CFI=.922, 
RMSEA=.050으로 두 집단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형태 동일성이 검증되었기에 측정 동일성 모형은 형

태동일성에 내재된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를 

이용한 χ²값 차이(Δχ²)를 통해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Δχ(21, 
N=246)=38.589, p=.006) 값의 차이에 의한 측정 동일
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
합도 지수인 TLI, RMSEA 등이 기저 모형에 비해 나빠
지지 않으면 동일성 제약이 기각되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모형 2와 모형 1의 적합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TLI=-.003, RMSEA=.001), 측정 동일성은 성립
되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
일한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2. Conform to the invariance verification indices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기에 다음으로 절편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측정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인 
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2와 각 측정변인
의 절편까지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절편 동일성 모형(모형 
3) 간의 값의 차이 검증을 한 결과, 그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타나((27, N=246)=29.638. p=.006),값의 차이
에 의한 절편 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앞의 측정 동
일성 검증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L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는 모형 3과 모형2 간에 그 차이가 미
미하므로(TLI=.003, RMSEA=-.001), 절편 동일성이 
성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의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두 집단 간의 관찰된 평균 차이는 

잠재변인에 대한 실제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코
헨이 제시한 기준 값(d: .2이하 작음. .5이하중간, .8이상 
큼)[21]에 의하면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
스는 성별차이가 없었으며, 진로적응성, 진로정체성, 진
로가능성은 성별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미비
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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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Effect 
Size
(d)

Total 
Mean

Latent 
Mean

Mean
Latent 
Mean

Mean

1 0 3.28 .049 3.36 .176 3.31
2 0 3.38 .123 3.54 .265 3.43
3 0 2.97 .144 3.13 .258 3.02
4 0 3.30 .097 3.43 .219 3.33
5 0 3.28 -.045 3.23 .062 3.26
6 0 3.32 -.008 3.31 .008 3.31

Parameter Male Female

ego-resili
ence

Majors 
Satisfaction

2.343(.264) .191(.315)

Career 
adaptability

2.941(.162) .170(.351)

Career Identity .108(.810) .136(.453)
Employability -3.172(.312) .602(.017)*

Career
Stress

ego-resilience -.505(.755) .163(.330)
Satisfaction in 

Major
2.837(.633) .581(.025)*

Career 
adaptability

2.770(.686) -.268(.233)

Career Identity .708(.260) .675(.008)*
Employability -3.292(.694) -.248(.477)

Parameter ΔχDF  Δχ² ΔTLI

ego-resi
lience

Majors 
Satisfaction

1 1.106 .000

Career 
adaptability

1 1.618 .000

Career Identity 1 .002 .000
Employability 1 .961 .000

Career
Stress

ego-resilience 1 5.138* .001
Satisfaction in 

Major
1 6.650* .002

Career 
adaptability

1 .003 -.001

Career Identity 1 7.368** .002
Employability 1 1.129 .000

all constrained 9 18.417* .002

Table 3. The average potential difference analysis 

- 1: Majors Satisfaction, 2: Career adaptability, 3: Career Identity, 
4:Employability, 5:ego-resilience, 6 :Career Stress

3.3 남녀집단에서의 가설모형 적합도 비교
집단 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측정모형 간의 경로계

수가 다른 집단의 경로계수와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분석

기법이다. 주요변인의 측정모형 동등성이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검증되어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

모형을 검증하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경
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χ²=910.469(df=639), 
p=.000, TLI=.900, CFI=.909, RMSEA=.042로 만족할만
한 적합도를 보였다.

Table 4. Models of group-specific parameter estimates 
(Model added to the identity constraints on 
factors loading)

- * p<.05,  ** p<.01,   ***p<.001

남성과 여성 집단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

도 있어 모형 내 존재하는 모든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Table 5와 같이 기저모형과 비교하
여 보았다. 분석결과 경로 동일성의 적합도는 χ
²=928.886(df=648), p=.000, TLI=.898, CFI=.906, 
RMSEA=.042로 만족할만한 적합 수준을 보였다. 동일
성 제약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

스(Δχ²=5.138, df=1, p<.05),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

스(Δχ²=6.650, df=1, p<.05), 진로정체감과 취업스트레
스의 경로로 나타났다(Δχ²=7.368, df=1, p<.01). 자아탄
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성별 경로집단은 유의한 결

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자아
탄력성,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Differences between groups (Variation)

- * p<.05,  ** p<.01,   ***p<.001

4.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요인인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
탄력성이 성별에 따른 차이와 요인들에 따른 구조적 관

계를 밝히고, 이러한 성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 차이가 
있는지 구조방정식 모형과 다집단분석을 통해 확인하였

다. 또한 잠재평균분석을 통하여 성별에 따른 각 변인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은 사회복지 전공만족도, 진로

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
레스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감, 고용가능

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것이고, 자아탄력성
이 높으면 취업스트레스는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은 기

각 되었다. 즉,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경
로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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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성, 진로정체성, 고용가능성은 자아탄력성과 취업스
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보다 여성 집단이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

레스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즉, 여성 집단이 자아탄력성, 전공만족도, 진로정체
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성, 고용가능
성은 자아탄력성과 취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여성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에서 고용안정성은 자아탄력성에 직
접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취
업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넷째, 사회복지 전공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

로정체감, 고용가능성,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미
치는 방식은 남녀집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자아탄력성, 전공
만족도, 진로정체감이 취업스트레스에 보다 강력한 영향
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 전공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미치

는 다차원적인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규

명하였다. 사회복지 전공생에 대한 취업지도는 남녀 차
이를 고려해서 시도를 하고 여성 집단에 대해서 보다 세

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복지전공생들
의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진로정체성, 고용안정성, 
자아탄력성, 취업스트레스 등의 변인에 대한 연구를 중
심으로 계속인 연구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역량 함

양에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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